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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10.(목) 12:00 배포 2026. 9. 10.(목) 8:30

국가데이터처, 추석 일일물가조사로
민생안정대책 신속 지원

- 오늘부터 주요 성수품, 외식 등 36개 품목 대상, 7개 특 · 광역시 집중 점검
- 일일물가동향 파악을 통한 적기 수급안정대책 마련 및 정책 지원 강화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정부의 민생안정대책을 

보다 정밀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추석 

명절 일일물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추석 성수품의 가격 변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정부가 적기에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 대상은 쇠고기, 조기 등 대표 성수품을 비롯해 석유류, 외식 품목 등 

총 36개 주요 품목이며, 세부 조사 품목은 ▲농축수산물 24개(사과, 배, 밤, 쇠고기, 

달걀, 조기 등) ▲가공식품 5개(밀가루, 두부, 식용유 등) ▲석유류 3개(휘발유, 경유, 등유) 

▲외식 4개(삼겹살, 치킨 등)로 구성되었다. 

 국가데이터처는 서울과 부산 등 7개 특・광역시에서 방문(면접) 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며, 도출된 결과는 매일 정책 부처에 공유해 물가 관리

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사 실시에 앞서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지난 9월 8일 서울 남구로시장을 

찾아 사과와 배 등 주요 성수품의 가격 동향을 직접 점검하고, 평소 소비자

물가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는 조사 대상처(상점)를 방문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는 등 신뢰도 높은 통계 생산을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섰다.

 안형준 처장은 “일일물가조사를 통해 파악한 정밀한 데이터는 추석 성수품의 

수급 안정과 실효성 있는 물가정책을 수립하는 데 핵심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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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안 처장은 명절을 앞두고 가중되는 업무 환경 속에서도 내실 있는 

통계 생산을 위해 애쓰는 현장 조사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빈틈없는 조사를 

당부했다.

담당 부서 경제동향통계심의관 책임자 과  장 김유미 (042-481-2530)

물가동향과 담당자 사무관 이동훈 (042-481-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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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사진 자료

추석 명절 주요 성수품에 대한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왼쪽)

물가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는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왼쪽)


